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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주의할 때다(2부)

｜돈 메이쉬｜안성윤 옮김｜

휴대전화가 인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관심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편집자 주).

현실 다루기  Mobile Phone Use : It’s time to take pre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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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서 2부)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동물 연구들

실험 연구를 위해 특별하게 길러진 생쥐들은 독성 화학 물질들이 인

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것과 비슷한 전자파에 노출에서 생기는 부정

적인 영향들을 밝히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도 사용되고는 했다.

A. 텔스트라(Telstra, 호주 통신회사)의 지원 아래 휴대전화와 암의 연

관성을 조사해오던 연구팀이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림프종

에 취약한 쥐 200마리를 이용해서 그들의 짧은 수명 동안 발암 가능성

을 탐지하였다. 생쥐들 중 절반은 휴대전화 전자파pulsed digital phone 

radiation에 노출시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실험은 로열 아델레

이드 병원Royal Adelaide Hospital에서 이루어졌으며 실험 결과 전자파에 

노출된 생쥐들에서 발암률이 두 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쥐들은 

휴대전화가 하루 두 번씩 각각 30분 동안 방출하는 양과 똑같은 전력 

밀도로 GSM* 타입의 극초단파에 노출되었다.12

이에 대해서 업계와 정부는 이 실험결과를 인간에 그대로 적용할 수

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그것이 사실이라면 쥐 실험에 매년 수 억 

달러가 버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인휴대통신 시스템-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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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휴대전화 전자파가 장기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 워

싱턴 대학의 헨리 라이 박사는 1999년, 생쥐 100마리를 대상으로 일

련의 실험을 진행했다. 큰 탱크에 뿌옇게 탁한 물을 채운 다음, 수면 

아래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안전 플랫폼을 찾도록 하는 시험을 여섯 

차례 실시했다.

라이 박사는 짧은 시간 동안 낮은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된 생쥐들이 

안전 플랫폼의 위치를 금방 잊어버린 반면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은 나

머지 생쥐들은 그 공간적 기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이 박사는 “사실상 전자파에 노출된 모든 생쥐들의 장기 기억이 

영향을 받았다... 단기 기억 상실은 방금 했거나 본 것을 기억하지 못

하는 것이다. 장기 기억이란 배웠거나 생각해낸 무언가가 뇌에 저장되

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나온 이 데이터는 분명히 우려할 만하다.”

고 언급했다.

1994년 초, 생쥐의 미로 통과 능력에 대한 단기 기억에 전자파 노출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에서도 라이와 그의 동료들은 유

사한 결과를 발견했다.14

C. 또한 라이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전자파 노출에 따른 DNA 손상

에 관한 논문 4편을 발표했다. 그들은 2시간 동안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된 생쥐 두 마리의 뇌 세포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했

다. 라이 박사가 사용한 주파수는 일반적인 휴대전화의 주파수보다는 

높았지만 미국과 유럽 청소년들이 널리 사용하는 PCN** 휴대전화의 

주파수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DNA 사슬이 부서지는 최소 강도 

**　  PCN: Personal Communication Network. 일반휴대전화인 GSM이 

900MHz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반면 PCN은 1.8GHz대의 극초단파 

주파수대역을 사용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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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 범위 안에서 발견됐다.15,16,17,18

D. 1999년, 스웨덴 룬트 대학의 연구원들은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

의 혈액뇌관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실험을 하였다. 혈액뇌관문이

란 기억과 프로세싱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혈액 속 물질이 뇌

와 중추신경계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생물학적 필터다. 신경 

조직은 신체의 면역반응에 의해 공격받고 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그

래서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와 단백질 배젖protein 

albumen과 같은 특정한 물질들은 뇌 조직에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원들은 생쥐들을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강도의 전자파에 노출을 

시켰다. 2분이 지나자, 생쥐들의 혈액뇌관문이 열렸고 단백질 배젖이 

뇌로 들어왔다. 전자파가 생쥐들의 머리를 뜨겁게 할 정도로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생쥐들의 뇌 중앙 깊숙한 부분에서 

전자파의 영향을 감지했다.

연구를 실시한 신경학자 리프 살포드Leif Salford 교수는 이렇게 말했

다. “우리는 휴대전화와 똑같은 수준으로 잠깐동안 노출시켰음에도 혈

액뇌관문에 구멍을 보았다... 우리는 이것이 해로운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단백질과 독소 같은 

분자들이 혈액에서 뇌 조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뇌에서 발

견되는 단백질과 연관된 질병인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 등을 명심

해야 한다.”

살포드 교수는 그의 팀이 실험을 재현했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

었다고 했다. 그는 “아주 심각한 것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백

질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물질이지만 그것이 뇌로 들어갈 경

우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19 살포드 교수는 혈액뇌관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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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데, 그사이 유독물 탐지 시스템의 감도sensitivity

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이제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무선주파수/극초

단파에서도 이러한 영향들을 발견하고 있다.

E. 독일 뮌스터 대학의 연구자들이 진행한 비슷한 연구에서도 

1.8GHz의 마이크로파로 인해 시험관 쥐의 혈액뇌관문의 자당蔗糖

sucrose 투과율이 높아지는 것이 발견됐다.20

F. <처방전이 필요한 특정 의약품과 휴대전화에서 발생되는 무

선 주파수장 사이의 상호작용 가능성Potential for Interaction Between 

Specific Classes of Prescription Drugs and RF Fields from Hand-Held 

Portable Telephones>라는 논문에서 캐나다의 방사능 보호국Radiation 

Protection Bureau의 과학자들은 무선주파수/극초단파가 “혈액뇌관문의 

투과율을 높이고 일부 향정신성 약물의 작용을 조절할 수 있다”고 경

고했다.21

우려할 만한 인간 피폭 연구들

A.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레베데바Lebedeva et al.와 그 동료들이 

이끈 최근 연구에서 휴대전화에 노출된 결과로 직접적인 피질 자극이 

발생함을 발견했다. 지원자 2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에서 발생되는 

유형의 전자파를 이용한 일련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전자파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뇌 기능 변화’가 지속된다는 증거를 찾았다.22

B. 다른 러시아 과학자들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중추신



미내사 클럽 지금여기 18-5호72

경계와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과 휴대전화 사용자의 머리의 온도 변화

를 연구하면서, 극초단파가 중추신경계와 심혈관의 온도와 생리적 지

표의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23

C. 앨런 프리스 박사Dr. Alan Preece는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

에서, 35명의 실험 대상자를 극초단파에 노출시켰는데, 휴대전화 전

자파가 피험자의 반응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프리스 박

사는 열을 발생시키는 수준 아래의 극초단파를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고 믿으며, ‘열 충격 단백질heat shock proteins’(세포나 조직, 개체가 생리적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 노출될 때 합성되는 단백질. 분자량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다-

역주)도 혈류량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24, 25

D. 세계적으로 유명한 취리히 대학의 수면 연구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뉴로리포트NeuroReport> 지에 실렸는데, 잠자리에 들기 직전

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 수면 EEG 패턴을 방해할 수 있다

는 내용이었다. 연구자들은 취침 전에 GSM 타입의 디지털 휴대전화 

방사선에 30분간 노출된 실험자들이 노출되지 않은 피험자들과 비교

했을 때 잠이 들고난 후 EEG 활동에서 상당한 변화를 발견했다. 뉴로

리포트에서 마이클 페트라이즈 박사Dr. Michael Petrides는 “현재 참고 

가능한 문헌들을 보면 일부 인지 기능과 대뇌생리학의 몇몇 직접적인 

방법들이 휴대전화에서 방사되는 유형의 전자기장에 노출되면 그 영

향을 받는 듯하다”라고 언급했다.26

E. 호주 통신회사 텔스트라Telstra의 최고의료책임자CMO를 지낸 브

루스 호킹Bruce Hocking 박사는 작열감이나 관자놀이, 후두부, 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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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충격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단백질 풀림에 따른 생물학적 손상을 막기 위한 세포의 자연스런 방어법이다.

(그러나) 열 충격 단백질이 반복해서 생성되면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될 수 있다... 

나는 통증 등을 호소한 휴대전화 사용자 40명을 진찰했다. 증상이 시

작되는 시점은 주로 통화를 시작한 지 몇 분 안이었고 더 나중에 시작

되는 경우도 있었다. 증상이 없어지는 시점은 대개 통화를 마친 후 한 

시간 이내였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증상은 송수화기를 

사용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고, 일상적인 두통과도 차이가 있었다. 

두개 내의 영향을 시사하는 여러 보고들이 있었다. 3명의 사용자들은 

휴대전화를 허리에 차면서 발생되는 증상들을 호소하였다. 호킹 박사

는 “두개골과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은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의사와 휴대전화 사용자 모두 이 점을 의식

해야 한다.”라고 결론지었다.27

F. 20년 동안 폴란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휴대전화와 암 

사이의 확실한 연관 관계가 드러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

용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레벨의 극초단파에 노출된 군인들 사이에

서 암 사망률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최초로 사람, 극초단파, 암 사

이의 연관성을 밝힌 유의미한 연구로 여겨진다.

연구팀은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에 극초단파에 노출된 군인들의 

진료 기록을 살폈다. 그런 다음 그것을 극초단파에 노출되지 않은 군

인들의 기록과 비교했다. 그 결과 극초단파에 노출된 군인들(주로 군 

장비를 취급하면서)에게서 발암률이 높았다. 또 발암 시기 또한 노출

되지 않은 그룹보다 10년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된 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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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는 피부암, 뇌암, 혈액암, 소화기관의 암, 림프계 암의 사망률이 

높았다. 논문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데이터가 제일 처음으로 암과 극

초단파 사이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결론 내렸다. 

뉴질랜드 링컨 대학교의 닐 체리 박사는, 휴대전화 모델 종류에 따라

서 위 폴란드 연구에서 언급된 최고치 노출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28,29

G. 독일 에센 대학의 연구원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안암眼癌과 관련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포도막흑색종uveal melanoma과 직업과 관련

된 여러 종류의 전자기파에 노출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 포도막흑색

종을 앓는 남녀 118명 그리고 이 실험집단과 성별, 나이, 장소를 매치

시킨 475명의 통제집단을 인터뷰하였다. 그들은 라디오와 휴대전화 

같이 무선파/극초단파를 전송하는 기기들의 사용자들에서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다른 기기

들, 이를테면 고압선, 전기기기, 복잡한 전기 환경, 영상표시장치VDU, 

레이더 장치 같은 것들은 안암과 관련이 없었다.30

열 충격 단백질과 무선주파수/극초단파: 

가능성 있는 메커니즘

시드니 세인트 빈센츠 병원 면역센터의 피터 프렌치 박사Dr. Peter 

French는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뇌내 열 충격 단백질 생성 가능성을 연

구해왔으며 곧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열 충격 단백질이 만들어

지는 것은 단백질 풀림에 따른 생물학적 손상을 막기 위한 세포의 자

연스런 방어법이다. 다양한 종류의 열 충격 단백질이 존재하지만,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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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단백질에 붙어서 이들 단백질을 원래대로 되돌려놓는다는 점에

서 모두 비슷하다. 생성 원인으로는 열 스트레스, 화학 물질, 비-열성

non-thermal 무선주파수/극초단파 노출 등이 있다.

손상을 막기 위해 세포들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것이 처음에

는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작년 말 <국립 암 연구소 저널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실린 열 충격 단백질과 그것들이 암에 미치

는 영향을 다룬 연구를 다룬 기사에서 저자는 열 충격 단백질이 반복

해서 생성되면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31 현재로서

는 열 충격 단백질이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뇌 속에서 생성되는지에 관

한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 없지만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충

분하다:

•  극초단파는 비-열 레벨에서도 열 충격 단백질을 끌어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32

• 극초단파는 뇌와 뇌세포의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  휴대전화 사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뇌 구조를 가열시킬 

수 있다.

열 충격 단백질 반응은 극초단파에 잠깐만 노출되어도 일어날 수 있

으며 그 반응이 사라지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휴대전화 사용

이 많은 사람들로서는 염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열 충격 단백질은 

만성적으로 존재하면서 수년에 걸쳐 발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성도 연구를 필요로 한다. 과도한 사용자들에게서는 반복

되는 활성화로 열 충격 단백질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

우, 자연적인 세포 방어 반응이 제때에 일어날 수가 없다. 어느 쪽이 됐

든 이것은 바람직한 반응이 아니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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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의 영향

프렌치 박사는 극초단파로 유발된 단백질 풀림은 가열 때문이 아니

라 단백질과 연관된 물 분자와 공명되었기 때문이라는 이론을 세웠다. 

만약 그렇다면 2.4Ghz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전기 통신 기기들

은 더 많은 열 충격 단백질 생성을 초래할 것이다.

가정용 무선 전화기는 어떤가?

무선 전화는 휴대전화보다 낮은 주파수와 전력 수준에서 작동한다

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무선 전화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집에서 무선 전화를 많이 쓰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특별한 우려

1999년 영국 정부는 휴대전화, 기지국, 전송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해 스튜어트 인콰이어리Stewart Inquiry라는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을 구성했다. 2000년 4월, 그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

를 토대로 했을 때 휴대전화 기술은 영국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

다고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전자파 노출이 잠재적

으로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예방이 필요하

다고 경고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특

별히 고려하여 위원회는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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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에서 생기는 건강상의 해악이 당장은 자각되지 

않는다고 해도, 어린이는 신경계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고 뇌조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장기간의 노출에 더욱 취약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불필요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말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휴대전화 업계에는 어린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독려하는 활동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33

2000년 12월 8일, 독일 소아과 아카데미는 성명을 통해 부모들에

게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문하고 무선주파수/극초단

파의 노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필요하게, 

자주, 장시간 사용은 강하게 저지되어야 한다. 어린이의 휴대전화 사

용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간헐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통화를 ‘가능한 간단하게’만 해야 하며, 어린 아

이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34

무선주파수 노출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하

면, 제일 중요한 것이 라트비아의 조기 경보 레이더 근처에서 태어나

고 자란 966명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아이들의 운동 

기능, 기억, 주의력은 노출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기지국 앞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기억과 주

의력 발달이 뒤지고 반응 시간이 느리고 신체적 지구력이 약했다. 논

문의 저자는 이 악영향들이 만성적인 전자기파의 영향에 기인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35

호주 연방산업과학연구기구CSIRO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산업물리

연구부를 이끄는 제리 하다드Gerry Haddad는 최근 호주 상원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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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로운 전기 통신기기 노출 기준치가 무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다드는 “아이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자... 사전 예방 원칙이 좋

은 아이디어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다드 박사는 새로운 전자파 기

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CSIRO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이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불

만을 표출했다.36

예방적 접근을 취하며

지난 몇십 년간 벌어진 중요한 공중 보건 이슈들-석면, 농약, 제 

제, 다이옥신, PCB, 담배, 환경오염-을 되돌아보면, 공중보건 활동가

들은 언제나 정부 규제기관 담당자들에게 ‘예방적 접근’을 취하라고 요

구했고, 업계는 제한적 조취들이 시행되기 전에 엄격한 ‘과학적 근거’

를 내세우도록 로비하였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라는 것이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있

을 수 없으며, 더욱이 일생 동안 누적된 피해를 증명하려면 한 세대로

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업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과학의 

엄격한 적용’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업에 유리하게 활용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뇌암과 같은 장기적인 질환의 경

우, 겨우 몇 년 안에 ‘모든 타당한 의혹들을 불식시키고’ 법정에서 인정

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합리적

인 규제 담당자들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의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들은 몇몇 연구결과에 논란의 여지가 있

을지언정 당시에 활용 가능한 가장 타당한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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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 호주와 미국에서 잘 취해졌다; 예를 들어, 탈

리도마이드***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조치 덕택에 미국민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일이나, 현재 광우병과 구제역 같은 문제에 대한 미국과 호주

의 보호적 조치 등이 있다. 기업활동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인 규제 시

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필수적인 지역의료 조사에 대한 독립적인 

자금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계화를 통해 지구촌이 점점 더 하나

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방적 조치는 개인

적으로나 국가적 수준에서 한층 더 중요해진다.

이런 예방적 조치를 가로막는 것이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기

업 로비스트의 기술, 여론조사 기관, 여론 조사를 조작하는 홍보 컨설

턴트들이다. 지금 이들이 부패한 과학자들, 정확히 말하면 연구 기금 

및 통제 시스템적으로 부패된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코넬 대학교의 조셉 호치키스는 다음과 같이 현 상황을 간결하게 정

리한다.

***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1957년 서독의 제약회사 그뤼넨탈 사가 수면제 및 임산부 

입덧 개선제로 출시한 신약.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한 물질임이 증명되어 유럽 40개국과 

일본 등 전 세계 50개국에 판매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인간 임상실험을 않았다는 

이유로 FDA의 제조 불허방침에 따라 제조 판매가 불허되었다). 그런데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형아 출산 문제를 야기하여 1962년에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다 - 편집자주

휴대전화가 켜져 잇는 동안에는 단백질과 독소 같은 분자들이 

혈액에서 뇌 조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뇌에서 발견되는 단백질과 연관된 질병인 

다발성경화증, 알츠이머 등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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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의 이해관계에 맞춰 연구 프로토콜을 조작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 그중에는 연구 기간 조절(악영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깃, 대조군 또는 정량 조작, 복잡한 데이터의 주관적 

해석들이 있다. 이런 방법들은 주로 노골적인 사기를 피하고 

예측가능한 결과로 이끈다. 연구를 스폰서하는 단체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자의 수가 7억 명 정도로 추정되며, 휴대전화 

업계의 안전성 보장은 과학적인 증거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며, 업계는 

뻔뻔스럽게도 그 증거들에 손을 대려고 한다. 세계 법률 협회의 의견

으로는, 업계가 과학적 방책을 왜곡하려는 시도들은 담배 기업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정확하게 실패할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염려해야 될 것은 휴대전화 제조 회사(판매회사)들만이 아

니다. 미국 휴대전화 업계의 무선 기술 연구WTR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조지 카를로George Carlo는 일반 기업의 책임을 문제로 경고했다. 그는 

CEO들이 그들 회사 직원들이 전자파와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다른 무선기기들을 작동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스 블랙번 & 캐쉬맨Maurice Blackman & Cashman의 변호사 피터 

캐쉬맨Peter Cashman은 SBS TV 프로그램인 인사이트Insight에서 휴대

전화의 위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고용주라면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원격 조종장치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기기들의 디자인을 고려하고 전자파 노출의 지속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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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최신 휴대전화들 중 

일부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디자인 되고 있다. 물론 업계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잠재적인 법적 책임을 물고 싶지 

않기에 그들은 예전 디자인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피고용인, 고용주들은 모두 이제 사

전 예방 원칙으로 더 잘 알려진 예방적 접근을 통해 조심스럽게 행동

해야 한다.

영국에서 사전 예방 원칙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우리는 과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팩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 

말은 모든 것에 대한 100% 증거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공중 보건이 기로에 놓였을 때 위험성이 너무 

크고 사후 조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공중 보건에 피해가 갈 만한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는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결정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용과 이익의 균형이 

타당하다면 행동을 취해야 한다.”

A.  시드니의 메인 의과 교육 기관인 노스 쇼어 병원은 2000년 3월 직

원들에게 예방차원에서 극초단파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이 병원은 또한 

뇌종양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해 조사하는 NSW 휴대전화/ 

뇌종양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  역시 2000년에, 노조원수가 약 266,000명에 달하는 영국 공공및상

업서비스연합은 휴대전화 사용에서 오는 극초단파 노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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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에 언급된 근거를 토대로 아직 성장 중인 어린이의 몸이 전자파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휴대전화(무선전화기) 사용

은 제한되어야 한다.

B.  전화를 받을 때는 가능한 간단하게 마치고, 유선전화로 바꿔 통화

한다.

C.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최대한 몸에서 떨어져서 잡는다. 머리에 대거

나 벨트에 걸지 않는다. 어떤 휴대전화들은 머리에서 안테나가 떨어

진 채 통화할 수 있도록 스피커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다.

D.  가능하면 무선 호출기나 문자를 사용하고, 유선 전화를 사용한다.

E.  휴대전화를 핸드프리 키트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이어폰과의 ‘결합

효과’ 때문에 여전히 사용자들이 극초단파에 노출된다는 리포트들

도 있었다. 이 문제의 크기는 사용되는 휴대전화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핸드프리 키트는 전자파 노출을 크게 낮춰준다. 핸드프

리 키트는 이제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와이어 속

에 페라이트 필터를 포함하여 귀 속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극 단파

도 제거해 준다. 가급적 필터가 내장된 핸드프리 키트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권장사항

(끝)

• 이 글은 『Mobile Phone Use: It’s time to take precautions』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돈 메이쉬Don Maisch｜1990년대 초 호주 타스마니아의 로버트 벨 상원의원의 의원사무

실에서 원거리통신 문제를 조사하고 과학 문헌을 작성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돈 

메이쉬는 1996년에 ‘휴대전화와 기지국-건강상 해악의 증거’라는 제목의 백그라운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것은 1996년 4월 벨 상원의원에 의해 의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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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돈 메이쉬는 신기술에 맞춘 새로운 호주 텔레커뮤니케이션 노출 표준을 재정하기 위해 

설립된 호주 표준위원의 위원으로 지명된다. 표준설정 프로세스에 몸담은 것을 계기로 올롱공 

대학교Wollongong University의 박사 과정에 들어갔고 2010년 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텔레

커뮤니케이션 표준 설정의 역사 및 군산업체의 기득권으로 인해 텔레커뮤니케이션 표준이 공공 

건강을 저해하는 쪽으로 자리 잡힌 과정을 다루었다.

그는 그밖에도 휴대전화와 무선전화의 건강상 위해를 다룬 논문 2건을 발표했고, 러시아 모스크

바에서 열린 휴대전화의 생물학적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 참가했다. 또 휴대전화로 인한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호주의 연구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했다.

그는 현재 호스트레일리아 방사선보호 및 핵안전기구ARPANSA 산하 전력주파수 표준설정기

구의 고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영양의학/환경의학과의 일원이

며, 의학 세미나에서 전자기의 안정성과 건강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emfacts@trump.

net.au

역자｜안성윤｜<지금여기> 번역위원. 미국 위스콘신 주 노틀담고등학교 수료. 미국검정고시 통

과. 일본 조치대학 국제교양학부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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